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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외 추가적인 시기능 측정

배경 
사람의 시각은 시력(VA), 대비 민감도, 
망막 주시 등 여러 측정 가능한 
기능별로 수치화할 수 있는 복잡한 
감각입니다. 시력은 가장 흔한 시각 
측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전체 시각 기능의 일부만 나타낼 
뿐입니다.1,2 일부 정상 시력 환자들은 
종종 본인이 느끼기에 시력이 
저하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며,1,2  
Anti-VEGF 치료를 받는 환자도 시력 
및 OCT 변화와 상관 없이 본인의 
시각 기능이 변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기능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시력과, 해당 시력이 일상적인 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 시력인 
환자의 경우 시력 측정만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을 발견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기능 검사는 조기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견해

시력 외에도 기본적인 시기능 방법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들 중,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예: 연령 관련 황반증(ARM),  
연령 관련 황반변성(AMD) 및 당뇨병성 안질환)의 경우 추가 임상 시험에 
있어서 암순응, 대비 민감도, 망막 주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저조도 시력 및 암순응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시력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 은 정상 시력이라도 AMD 발병 시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4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초기 AMD인 경우 저조도 시력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5 따라서 희미한 빛, 즉 저조도에서 시력 
검사를 하면 AMD 환자 평가에 도움이 되어, 해당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대비 민감도 –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에 있는 경계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 을 측정하는 것으로, 당뇨병 환자의 초기 망막 
변화를 시력 검사보다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3 따라서 
대비 민감도 검사는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보이는 환자의 시각 기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망막 주시 – 초점을 한 지점에 유지하는 것 – 또한 nAMD 및 DME 환자에 
있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1,6,7 주시 기능이 불안정해지면 읽기 속도와 읽기 
능력이 떨어져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안정적인 주시가 필요한 다른 안과 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시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는 해당 환자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시력 측정 요소들이 발병 초기 망막 질환의 진행을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므로, ARM처럼 일부 서서히 진행되는 망막 질환의 
경우 임상 시험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4 황반 질환의 초기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추가적인 기능 측정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시기능 검사들도 향후 치료제 임상 시험 과정에 포함하여, 
재치료 기준 알고리즘과 같은 추가적인 시기능 측정의 효용성을 정립 및 
표준화해야합니다. 해당 검사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또한 필요합니다.

2017년 3월 비전 아카데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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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사항

몇몇 연구들을 통해, 시기능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추가적인 검사들의 유의미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6,8,9 
하지만 장비 부족, 측정의 어려움, 표준화 부재 등으로 이러한 
검사들은 대부분 임상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와 같이, 대체 검사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사는 추가 검사로 
인한 병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한 측정 방법 외에, 비전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는 망막 분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핵심 고려사항도 제시했습니다.

•  미세시야검사는 망막 민감도와 주시 기능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검사 시간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여러 망막 질환에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추가적인 검증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1,6,10 

 –   읽기 능력의 측정치인 읽기 속도는 망막의 주시 기능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표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세시야검사는 망막 주시 기능을 
수치화하여 환자의 읽기 속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체 
측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6

•  대비 민감도는 펠리 롭슨 표(Pelli–Robson Chart)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측정 방법은 최신 황반증 임상 시험에 포함되었지만, 
표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변시증은 다양한 황반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시각 증상이며, 종종 
해당 환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해당 증상은 AMD와 같은 
가장 흔한 안질환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임상적으로 검증된 검사법은 
없습니다.11 선택적초시력시야계(PHP)12,13,를 포함하여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검사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변시증은 앞으로도 추가로 연구하고 
평가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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